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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징수 수수료 못낸다!
주유소협회, 휘발유 가격 60%가 세금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전국 주유소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세금징수 비용을 지불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9월5일 전국 회원사에 휘발유 가격의 60% 상당이 세금으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

수료를 정부가 아닌 주유소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 5만원에 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주유소들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벽면과 주유기 등에 부착하도록 안내

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석유제품 가격 때문에 유류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노골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영세 사업자와 수

수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유소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5만원을 판다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로 1.5%에 해당하는 750원을 내야하

는데 450원은 세금을 거두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제품 생산기업도 세금 비중이 높지만 주유소 판매 제품은 석유제품과는 달리 생필품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다른 업종에 비해 명목상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세금

에 대한 것이어서 순매출액 기준으로 본 실제 수수료율은 3.5%로 고율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995년 594원에서 2007년 8월 1554원까지 뛰면서 카드사가 챙겨

가는 가맹점 수수료는 리터당 8.91원에서 23.30원까지 2.6배로 치솟았다고 고발했다.

주유소협회는 홍보물을 배포와 동시에 주유소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1.0% 아래로 낮추든지 거래징수 

특별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 세금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하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

에 전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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